
시멘트 호황 없어서 못판다
2002년 들어 재고 크게 감소 … 일부는 70% 분할배정

시멘트 메이커들이 재고부족을 이유로 시멘트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특히, 계절적인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공급부족 현상은 심해질 것으로 보여 4월말 r여에는 일부 지역에서 수

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.
시멘트업계에 따르면, 쌍용양회를 비롯해 성신양회 등 국내 시멘트 메이커들은 최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

면서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기업들에게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.
성신양회는 출하량을 조정해 각 영업소에 요구물량의 70%씩 분할해 배정하고 있고, 현대시멘트 및 한일시

멘트 등 중소기업들도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창고에 보관할 틈도 없이 2-3일에 한번씩 철도로 운송될 때마다

곧바로 출하하고 있는 형편이다.
철도로 공급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제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.
시멘트 재고가 급감한 것은 2002년 들어 건설수요가 폭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. 통상 1-2월은 비수기이지만

2002년에는 날씨가 좋았고,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맞물려 시멘트 재고를 쌓아둘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

다.
2002년 1/4분기 시멘트의 내수출하량은 903만톤으로 2001년 1/4분기에 비해 36.6% 폭증했고, 4월 들어서도

전통적인 성수기(4-5월)와 맞물리고 최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멘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.
여기에 5월말 개막되는 월드컵 축구경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월드컵 특수도 재고 급감에 한몫하고

있다.
이에 시멘트 메이커들은 유휴설비까지 재가동하는 등 생산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. 동양시멘트가

IMF(국제통화기금) 관리체제 이후 사용을 중단했던 1호기를 최근 가동한데 이어 아세아시멘트도 유휴설비 2
개 라인 중 1개 라인을 재가동했으며 다른 라인도 가동을 준비중이다. 나머지 메이커들도 유지·보수하고 있

는 라인을 제외하고는 설비를 100% 운전하고 있다.
그러나 시멘트 수급불균형이 1990년대 초반과 같은 시멘트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당시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시멘트 수요가 폭증하고 사재기 등 품귀현상이 빚어

졌지만 2002년에는 5월말 성수기가 지나고 월드컵 축구경기가 시작되면 수급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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